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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감무제한제공… 브랜드화목표

드로잉카페톤(TONE)

그림과소품들로꾸며놓은실내인테리어.

인류최초의기록수단이자예술전시공간은벽화다.

문자가생기기전부터인류는흔적을남겼다. 그림을

그리는행위는최초의기록이다. 마음잡고화방이나

그림을그리기어려운현대인들의미적욕망을충족

시켜주는그림그리는카페를소개한다.

◇자유로운드로잉카페 톤

지난2019년10월에오픈한드로잉카페 톤 은허

정준사장(27)의예술적감각의집합체다. 화방처럼

잘꾸며진이곳은들어서면마치화가가돼개인작업

실에온듯한착각에빠뜨린다.

창가에줄지어늘어선10개안팎의이젤,그리고작

은협탁에자리한형형색색의파스텔등은숨은창작

욕구를불러일으키기충분하다.

허 사장은독특한이색카페를오픈하게된계기에

대해 다양한문화활동을하기위해작업실겸마련한

공간인데, 손님들에게도 창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

싶어운영하게됐다 고설명했다.화방의모습으로운

영되다보니카페인테리어는소품을수집하고배치

하는데신경을많이썼다. 확실히눈닿는곳마다타

카페에서쉽게볼수없는소품들이인테리어로자리

해있다.

한켠에는전문화가처럼변신할수있도록각종물

감과파스텔로얼룩진앞치마, 멋들어진베레모가위

치해있으며사진도찍을수있게커다란거울까지있

다.순간일뿐이라도기분을내기에적합하다.

톤 만의자유로움이가장잘묻어있는소품은과

감한색상으로칠해진석고상이다.보라빛이도는파

란색으로전체를칠했고,톡튀는형광분홍색과노란

색이눈에칠해져시선을잡아끈다. 색상마다개성이

강해어우러지지않은색상이지만고정관념을탈피할

수있어이곳만의자유로운모습을엿볼수있다.

◇내면의예술성맘껏표현

톤 은화방으로서의역할에충실하다. 타 카페는

얇은A4용지와색연필등을제공해흉내내기에그치

지만,이곳은재료부터구성까지본격적이다. 비슷한

테마를가진타카페가낙서하는행위로스트레스를

없애는방식이라면 톤 은각자의내면에숨겨진예

술성을드러내는카페다.

공들여그린그림을인테리어로활용하기위해가

져가는손님들을위해픽사티브를뿌려고정해담아

주지만 본인의 그림을 남기고 전시해달라는 요청도

있을정도다.

허사장은 여자친구손에이끌려왔다가도본인이

더집중해오래앉아있는남자분을보면기억에오래

남는다.그만큼흠뻑빠져들었다는점이이카페의매

력 이라고말했다.

전남대후문에위치해있어개업할당시타깃연령

층을2030대학생으로잡았지만,가족이나연인등다

양한구성과연령층이방문해즐거운시간을보낸다.

◇제공되는메뉴총4가지

제공되는메뉴는총4가지다.첫번째테마인 마음

만은피카소 메뉴는2절지크기의15가지도안중하

나를선택해아크릴물감으로본인만의개성을나타

낼수있다. 간단히과일그림이나꽃같은도안도있

지만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

녀 와빈센트반고흐의 별이빛나는밤 ,미국애니

메이션 심슨가족 등자주접할수있는작품들이기

본이된다. 물감은무제한제공이며, 음료값까지포

함해1만8,000원이다.

허 사장는 브랜드화를목표로하는중 이라며카

페의발전에대해말했다.현재는손님들이단순히차

를마시며그림을그려가는것에불과하지만, 가벼운

술을즐기며지식을나눌수있는펍형태나 톤 의로

고를딴의류를출현하겠다는것이다.

그는 단순한카페가아니라예체능미술카페로써

널리알리고싶다 는의욕을보였다.

/글=민슬기 사진=김생훈기자

카페를방문한손님들이작품만들기에몰두하고있다.

미술카페서 숨겨진창작 즐거움나눠요

드로잉카페톤내부인테리어(위)와파랗게칠해진석고상.


